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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석 연휴 첫날 기적 같은 90분 드라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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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은퇴 후 제대로 진짜 축구를 즐길 줄 알게 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K3리그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지난 금요일 공개된 6화에서는 모두가 기다려온 절대 잊지 못할 명승부가 펼쳐졌다. ‘FC슈팅스타’는 비록 간절히
염원하던 첫 승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값진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하며 그라운드를 환호와 눈물로 물들였다.

경기를 앞두고 계속되는 연패에 선수단은 한계를 느끼며 흔들리기 시작하고, 최용수 감독과 설기현 코치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기
력에 답답해 한다. 4R ‘춘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는 몸이 올라오기 시작한 구자철이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실수를 줄일 것을 당부한 최용수 감독의 바람에도, ‘FC슈팅스타’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구자철의 백패스 실수로 허무하게
점수를 내주며 험난한 경기를 예고했다.

그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꾼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험만 5회를 가진
파트리스 에브라였다. 에브라는 “괜찮아. 기회는 우리가 만들면 돼. 우리가 딱 한 골만 넣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야”라고 마치 몇
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팀 동료처럼 선수들을 격려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은 위닝 멘탈리티로 팀을 하나로 만들었다. 반격에 나
선 ‘FC슈팅스타’는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강력한 열망과 기적 같은 끈기는 후반전에도 이어졌다. 한 번 기세를 잡은 ‘FC슈팅스타’는 계속 상대팀 골대를 두드렸다. 하지만 휘
슬이 울릴 때까지 믿기지 않는 투혼을 이어가던 ‘FC슈팅스타’는 이승현의 종료 1분전 터진 동점골로 전율을 선사하며 결국 경기를
무승부로 끝냈다.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의 간절함이 만든 기적 같은 골에 관중들과 중계진마저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했고, 관중석
에 함께한 이승현의 가족들은 환호성과 함께 눈물을 터뜨렸다.

경기 후 최용수 감독은 선수들에게 “상대를 보지 마. 중요한 거는 진짜 팀 속에서 같이 뭔가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 우리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절대 변하지 말자”라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비록 시즌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지지 않는 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 ‘FC슈팅스타’가 5R부터 확실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더한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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